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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그 부름 기다리는 송성문, 트리플A서 3 타수 무안타

등록 2026.04.15 08:58:46

[굿이어=AP/뉴시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루수 송성문이 26일(현지 시간) 미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

티 레즈와 시범경기 2회 말 수비하고 있다. 송성문은 6번 2루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1안타 2볼넷 1삼진을 기록하며 7회 교체

됐고, 팀은 10-11로 패했다. 2026.02.27.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빅리그 승격을 노리는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 침묵했다.

샌디에이고 산하 트리플A 팀인 엘파소 치와와스에서 뛰는 송성문은 15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의 델 다이아몬

드에서 열린 라운드록 익스프레스(텍사스 레인저스 산하)와의 2026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경기에서 멀티히트 1타점 1볼넷으로 활약했던 송성문은 쾌조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시즌 타율은  0.280에서

0.264(53타수 14안타)로 떨어졌다.

1회초 1사에서 1루수 땅볼에 그친 송성문은 두 번째 타석에서 출루에 성공했다.

3-1로 앞선 3회초 1사 1루에서 송성문은 볼 4개를 연달아 골라내며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냈다.

이후 마르코스 카스타논의 안타 때 2루를 밟은 송성문은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진 못했다. 

5회초에는 선두 타자로 나서 2루수 땅볼, 마지막 타석인 7회초 1사 1루에서는 투수 땅볼로 물러났다.



장단 7안타에 그친 엘파소는 라운드록에 4-6으로 졌다.

개막 직전 옆구리 통증이 재발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송성문은 트리플A 경기에서 재활 경기를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중이다.

최근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송성문이 조만간 빅리그에 데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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